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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COE」의 TOP은 理化學硏究所  

- 日經 사이언스가 硏究所들을 조사 -  

 

「연구원이 과학적 흥미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환경을 갖춘 

연구소」, 흔히 Center of Exellent(이하 COE)를 이렇게 표현한다. 기초연구 능력의 확충을 

통한 과학 기술 선도국의 꿈을 키우는 일본에서는 요즘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내는 COE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 기

술 정책 수립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 기술 회의가 최근 발표한 과학 기

술 제18호 답신에서도 COE의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COE의 역사는 1900년대 초 록펠러 부자가 당시 6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록펠러 연구소를 만

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초기 COE로 분류되는 록펠러 연구소에 몸담고 있던 人才들이 현재 

대표적 COE로 꼽히고 있는 NIH(美國立衛生硏究所)를 건설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

고 한편 NIH는 대학을 COE로 육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NIH는 연구 예산의 

절반이상을 대학에 배분하였는데 연구비 지급에 있어서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나 연구 그룹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유연한 

연구 조직을 가진 대학들이 COE형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COE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回轉을 통한 활력 있는 연구 분위기를 조

성하도록 하는 연구 조직의 유동성과 이러한 유동적인 연구 조직의 전제 조건이 되는 철저

한 평가 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徒弟的인 연구 풍토와 조직 중심적 인간형이 주류

를 이루는 일본에서 이러한 창의성과 유동성, 경쟁 원리가 생명인 COE가 뿌리를 내릴 수 있

을 것인가가 현재의 주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日經 사이언스가 최근 기초 연구 분야의 COE 후보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COE度를 조사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연구소들은 연구 과제 선정의 자

유도, 공개성, 연구 활력 등에 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초 연구소들로서 理化學硏究所, 

三菱化成生命科學硏究所, 岡崎國立共同硏究機構의 分子科學硏究所, 工業技術院의 電子技術

總合硏究所, 新世代 컴퓨터 技術開發機構(ICOT), 東京大學의 先端科學技術硏究센터, 大阪 

바이오 사이언스 硏究所(OBI), 神奈川科學技術 아카데미(KAST), 富士通 연구소의 國際情報

社會科學硏究所와 비교의 대상으로서 미국의 전형적인 COE로 정평이 나 있는 美國立衛生硏

究所(NIH), AT&T의 Bell 연구소의 데이터도 수집하였다.  

평가의 항목은 연구원 1인당 연구비, 연구 책임자의 외부 초빙(開放性), 外國人 연구자의 

비율(국제성), 연구 평가력, 연구 조직의 柔軟性, 연구원 1인의 논문 등 발표수(發信力) 등

의 6항목을 중심으로 5단계 평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COE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구 환경의 우수성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유동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고려에 넣은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조사의 결과 理化學硏究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COE로의 최고의 

연구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三菱化成生命科學硏究所, 岡崎國立共同硏究機構

의 分子科學硏究所가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대학의 대표로 선정된 東大 先端硏은 연구 평가력에 있어서, 國立硏究

所의 대표로 선정된 電總硏은 개방성에 있어 각각 COE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일

본의 대학과 국립 연구 기관의 연구 풍토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각 연구소들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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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국제성, 유연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 미국 CEO 기관들에 못지 않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종신 고용, 연고 서열로 특징지워지는 일본의 고용 관행 하에서 COE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COE에 대한 사회

적인 인식의 부족과 COE의 주요한 인재 공급원인 대학의 경직성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혜란  

(동향 분석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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